
고오난 산지의 이켄 

– 견본 공장의 전자화 시설로 개발 체제 강화 

나고야현 이치노미야(一宮)시의 동쪽에 있는 고오난 커튼 생지 산지(江南 

curtain 生地 産地)에 있는 이켄(維硏)은 원래 견본 전용 공장(見本 專用 工

場)인데, 최근에 전자 자카드(電子 jacquard) 1대를 도입함으로써 신소재 개발 

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 견본 전용 공장에는 자카드가 달린 직기가 8대 있는데, 이중에 전자 자

카드가 2대였는데 구식(舊式) 자카드 1대를 폐기하고 전자 자카드로 바꾸었

다. 

이켄은 산지내에서도 앞장서서 자카드의 무늬를 설계하여 문지를 만드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기획·상품 개발부터 견본 작성까지 주문받아왔는데, 이번

에 전자 자카드를 늘림으로써 하드(hard) 및 소프트(soft)의 양면에서 개발 체

제가 강화되었다. 견본 제작이나 개발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직기를 8대나 갖

고 있는 기업은, 의류용 직물 산지까지 알아봐도 아주 보기 드물다. 

동사는 2007년 4월에 직포 공장을 사들여, 스스로 제직하기 시작하였다. 

제직업들은 폐업하거나 고령화 등으로 해마다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럴

수록, 품질이나 납기를 안정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견본 제작이나 신상품

의 개발뿐만 아니라 직포 공장에서 본생산도 함으로써 메이커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